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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북미

12월 FOMC 회의 결과

정인영 연구원

 12월 13일(현지시각), FOMC는 최근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방기금

금리 동결을 비롯해 기존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함.

 미 연준은 물가가 연초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안정된 상태로 향

후 몇 분기에 걸쳐 완만하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업률도 목표치까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지난 8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2013년 중반까지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연 

0.0~0.25%로 유지하기로 함.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연준 보유 증권의 평균만기연장(Operation Twist)과 주택저당증권(MBS) 

및 국채에 대한 재투자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

 또한 시장의 예상대로 3차 양적완화(QE3),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는 않

았으나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평가됨.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가계지출 증가세, 기업투자증가율 둔화 및 주택시장 침체와 더불어 전세계 

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회복세 강

화와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준비할 것임을 밝힘.

 이러한 향후 추가 부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지표 향방이  확인

되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는 미국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며 기존 통화정책방향을 좀 더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FOMC 발표 등, 12/13)  




